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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지방 상승이 관찰되었다. 폐경 여성에서 이러한 지질대사 이상이 

나타나는 이유 중 유전적 원인이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

있다. Kim 등[4]은 폐경 후 여성에서 APOA5의 유전자 다형성으로 

인한 지질대사 이상이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

였다.

국내에서도 최근 APOA5 유전자형과 관상동맥질환 및 당뇨병과의 

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일부 보고된 바 있고[9,10], APOA5 유전자형

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외국에서의 보고들은 있었으

나[11-13], 국내에서는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보고

된 바 없었다. Kim 등[4]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, APOA5 -1131T>C 

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비교에서, TT 유전자형

이 27.09%로 TC와 CC 유전자형의 38.46%와 45.71%에 비해 유의적

으로 낮게 나타났다. 대사증후군 위험인자를 이용한 회귀분석에서

도 CC 유전자형의 위험도가 TT 유전자형에 비해 3배 높게 나타났으

며 중성지방에서 APOA5 1131C carrier 유전자형인 CC와 TC+CC의 

교차비는 각각 2.39와 1.85로 유의적인 위험도 증가를 보고하고 있

다. 그러나, 고밀도지단백질 콜레스테롤은 APOA5 유전자 다형성에 

의한 영향보다 중성지방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

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. 이는 Jang 등[14]이 한국인 관상동맥질환자 

및 대조군에서 관찰한 같은 유전자 위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

로서, TC 또는 CC 유전자형을 가진 군에서 TT군에 비해 혈중 중성

지방 농도가 높았다. 혈중 APOA5 단백 농도는 TT군에서 제일 높았

고 TT, TC, CC의 순서대로 유의하게 낮게 관찰되었으며, 관상동맥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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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20세 이상 성인의 약 1/4-1/3 정도로 매우 

흔하며[1,2],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폐경 여성에서의 심혈관질환 발

생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다[3]. 여성에서 대사증후군의 발생은 폐경 

후 급격히 증가하며, 이러한 이유로 폐경 후 여성에서 관상동맥질환

이 가속화된다[3]. 이러한 폐경 전과 후의 변화는 대사증후군의 여

러 특징인 복부 지방의 증가,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의 감소, 저밀

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의 증가, 혈당 상승과 인슐린 저항

성 증가 등과 관련되며 이러한 위험요인들은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

인한 중심 지방의 대사적 재분포에 주로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[3]. 

그러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폐경으로 이행하는 모든 여성에서 

증가되는 것인지, 단지 대사증후군 특징을 갖는 여성에서 증가되는 

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[3]. 그러므로 심혈관질환이나 대사증후

군 발병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군을 유전적으로 선별해낼 수 있다면, 

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.

본 호에 발표된 Kim 등[4]의 논문은 한국인에서 폐경 후 여성에서 

지질대사 이상과 관련된 단백인 APOA5 유전자 다형성을 확인하여 

폐경 후 여성에서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를 선별하고

자 한 연구이다. APOA5 단백은 저밀도지단백질과 중성지방의 생성

감소 및 지단백 리파아제(lipoprotein lipase) 조절에 의한 중성지방

의 가수분해를 유도하여 혈중 중성지방의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알

려져 있다. APOA5 유전자는 염색체 11q23에 위치해 있으며, 1131 유

전자 위의 T와 C 유전자변이에 따른 중성지방 농도 및 대사증후군 

발생과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다[5].

폐경기 이후 여성에서는 지질대사의 급격한 변화가 관찰된다. 폐

경 후 여성에서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10-20% 상승되며, 고밀

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경미하게 낮아진다[6,7]. 또한 Poehlman 등

[8]의 연구에 의하면 폐경기로 이행하는 시기의 여성의 16%에서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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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군에서 대조군보다 혈중 APOA5 단백 농도가 낮았다. 

본 연구는 약제 복용 및 운동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

않은 제한점이 있으나 APOA5 유전자 다형성이 대사증후군의 유병

률과 관련되며, 특히 중성지방과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농도에 

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한국인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확인한 연구

이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. 

당뇨병, 대사증후군, 심혈관질환 발생과 관련된 고위험군의 선별

을 유전적 조사방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

이에 대한 연구가 성과를 이룬다면 예방 및 치료 계획 수립에 많은 

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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